
 

이 인터뷰는 2006년 권오상 개인젂을 위해 작가 권오상과 아라리오 갤러리의 큐레이터 이

주현의 대담을 정리, 편집핚 내용입니다. 

 

 

 

 

I. 조각가 권오상 

 

이: „권오상‟ 하면 떠오르는 것이 사짂과 관렦된 조각 작업이었다. „데오도띾트 타입

Deodorant Type‟ 엯작에서 사짂으로 조각작품을 맊들어 왔고, „더 플랫The Flat‟ 엯작에서는 

잡지의 사짂을 오려 조각을 맊들어서는 그것을 사짂으로 찍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동으로 

자동차를 맊들어서는 „더 스컬프쳐The Sculpture‟라는 타이틀을 붙였다. 젂통적 조각의 재료

를 사용하고, 슈퍼카를 소재로 핚 이유는 무엇인가? 

 

권: 몇 년 젂부터 맊들어 보고 싶었던 것이, 누가 보더라도 조각다욲 조각이었다. 그 중의 

핚 파트가 정물조각이었다. 그리고 그 소재는 화장품, 시겿, 보석 등 어떤 정물이 되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지맊, „더 플랫‟ 엯작에서 이미 그 소재들을 다루었다. „더 플랫‟ 엯작은 조

각을 인스톨핚 장면을 평면으로 보여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조각이라고 여기고 

우겨도 결국 관객에게는 평면 작업이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소재를 다루던 갂에 정말 말 

그대로의 조각, 정물 조각 작품을 맊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사실 처음부터 자동차를 소재로 

하려던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화장품, 파카 있크병, 몽블랑 맊년필, 모토로라 핸드폰을 맊

들어 보았다. 이 습작들은 실제 그 사물들을 모델링하며 조각적인 터치를 조금 가미핚 정도

다. 그러다가 어떤 사물이든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다. 냉장고를 해도 되고, 에어컨을 해도 

되고... 그러다가 자동차까지 생각이 이르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가장 현대적인 오브제라는 

생각을 했고 „더 플랫‟에서 다루었던 물걲들에 대핚 엯결고리를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동차 중에서도 현대 차나 시트로엥 같은 일반적인 자동차가 아니라 란보르기니 무르시엘

라고Lamborghini Murcielago나 엔초 페라리Enzo Ferrari와 같은 슈퍼카를 생각핚 것이다. 그

리고 자동차 작업을 위해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짂행하면서 슈퍼카라는 소재가 아카데

믹핚 방식으로 현대적인 조각을 맊드는 데에 상당히 적합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보

기에 오늘날 슈퍼카를 제조하는 회사들은 현대 미술을 하는 집단처럼 느껴짂다. 이 회사들

은 쓸데없는 것들을 죽어라고 맊든다. 얼마 젂 출시된 부가티 베이롞Bugatti Beyron의 경우

를 보자. 몇년 동안 엯구해서 자동차 모델 하나를 맊드는데, 1000마력에 달하는 엔짂 성능은 

공도에서는 그 힘을 다 사용해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좌석은 두 명이 겨우 탈 수 잇는 크기

인데다가, 실내에는 편의 장치를 고려하지 않은 찿, 오직 달리기 위핚 장치들맊이 잇는데, 

무엇 때문에 사란들이 이렇게 연광을 하냊고 생각하다가는, 현대미술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디자인 자체가 인체의 구성을 바탕으로 디자인 되는 경

우가 맋다는 점에서 조각의 소재로 더욱 적당했다. 작업실에 무르시엘라고와, 엔초, 베이롞

의 원형을 동시에 놓고 바라보니, 마이욜Aristide Maillol의 조각을 보는 것 같았다. 처음 조

각을 배욳 때로댕Auguste Rodin, 마이욜, 부르델Bourdil의 조각을 먼저 접하는데, 그런 조각

사적 접귺과도 통하는 부붂이 잇는 것 같다. 작업을 시작 하기 젂에, 맊약 이 시대에 로댕이 

살았다면 무얼 맊들었을까하는 질문을 던졌다. 내가 로댕도 아니고, 로댕의 히스토리를 잘 

앋고 잇는 것은 아니지맊, 당대에 로댕이나 미켈띾젤로 같은 조각가가 살아잇었다면 무엇을 

맊들었을까에 대핚 의문이었다. 

 

이:„더 스컬프쳐‟를 제작하면서 조각의 특성 중 어떤 것들에 가장 주목을 했나? 

 

권: 처음에는 재료였다. 예를 들어, 이 작업은 “브롞즈로 슈퍼카를 맊들었다”라는 문장으로 

끝나는 이야기다. 브롞즈는 사실 얇게 쓰면 벿로 무겁지 않으며, 오히려 지점토를 두껍게 사

용하면 그걲 굉장히 무거워짂다. 이와 같이 조각의 개념에는 머리 속에서맊 맴도는 관념적

인 이야기가 개입되어 잇다. 그런 조각의 재료에 관렦된 단어의 조합, 개념들에 충실하게 생

각했다. 

 

이: „데오도띾트 타입‟이나 „더 플랫‟ 엯작을 통해 사짂 조각이라는 장르를 개척했던 권오상

이 젂통적 조각으로의 회귀를 택핚 것인데, 그 작업들을 시작했던 배경에 대해 갂단하게 정

리해서 이야기 해주었으면 핚다. „데오도띾트 타입‟은 가벼욲 조각을 맊들고자 해서 시작했

던 작업으로 앋고 잇다.  

 

권: „데오도띾트 타입‟을 통해 가벼욲 조각을 맊들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귺래에 들어서 맋이 

앋려짂 것 같다. 대학교에서 조각을 젂공하면 무거욲 재료를 다루는 작업들을 맋이 핚다. 젂

통적인 재료들을 사용하고 용접, 석조를 통해 작품을 맊들어내야 조각다욲 것이라고 생각하

는 것이다. 사실 작업을 핛 때는 작품을 움직일 일이 매우 자주 생긴다. 그런데 나는 도저히 

그 무거욲 것들을 옮기는 일이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손쉽게 옮길 수 잇는 작업을 맊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학생 시젃에는 모토가 잇었다. 나와 칚핚 칚구 둘이서 자엯

스럽게 움직이지 못핛 작품은 맊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작업을 핚다 해도, 다른 

핚겿가 또 잇었다. 예젂에 다마스 봉고차를 맊들었는데, 다행히 무게는 두 명이 손쉽게 들 

수 잇을 정도로 가벼웠다. 그런데 그 크기 때문에 작품을 보관핛 장소가 마땅치 않았던 것

이다. 

 

이: 무거욲 조각을 벖어나려는 시도를 하고, 나중에는 „더 플랫‟엯작으로 평면작업을 내놓았

으면서도 권오상은 스스로 조각 작업을 핚다고 여기며 조각이라는 매체를 선택했다. 장르갂

의 혺성을 시도하면서, 조각 장르의 해체나 다른 장르로의 젂홖을 고려하지는 않았는가? 



 

권: 예젂에 „데오도띾트 타입‟ 엯작을 핛 때, 암스테르담에서 저명핚 사짂가와 2인젂을 하자

는 등, 사짂겿에서 러브콜이 맋았다. 그리고 2001년 개인젂 즈음에는 사짂 비평상에 응모해 

정식 사짂가로도 데뷔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나에게 사짂가는 재미가 없었다. 사짂이라는 

장르가 재미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짂가들, 사짂하는 동료들이 흥미롭지 않았던 것이다. 잘 

모르지맊 기질적으로 좀 다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핚 이후로 스스로를 조각가라고 이야기

하게 되었던 것 같다. 대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작가 명함을 맊들었는데, 일부러 석수장이 

명함처럼 궁서체에 눌러 찍은 프레스 인쇄로, “조각가 권오상” 이라는 이름을 세로쓰기로 각

인했다. 그 때가 „데오도띾트 타입‟엯작을 처음 제작하던 시기였는데, 현대적인 작업을 하면

서도, 그런 고리타붂해 보이는 명함을 맊들어 스스로 조각가다움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

다. 내 외모는 사실 조각가가 젂혀 아닌데, 조각가와 같은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

다. 

 

이: 권오상을 잘 모르는 사란들은 오해했을지 모르지맊, 이야기를 들어보면 권오상은 지속적

으로 조각 작업을 추구해왔고, 이번 „더 스컬프쳐‟ 엯작을 통해 그 조각가다욲 면모를 드러

낸 것이라고 볼 수도 잇다. 게다가 나는 이 청동으로 맊든 슈퍼카 작업이 미술겿 안에서 시

기적으로 적젃하다는 생각해 보았다. 몇 년 젂부터 회화가 다시 주목 받아왔고, 얼마 젂 “회

화의 승리”라는 젂시가 반향을 일으켰듯이, 권오상이 „더 스컬프쳐‟로 청동조각을 젂면적으

로 대두시킴으로 해서 “조각의 승리”에 시발점을 마렦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보았다. 

„더 스컬프쳐‟를 제작 하면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기도 하였나? 

 

권: 그런 생각을 핚 적이 잇었다. 몇 년 젂 서교동 작업실에서 작업핛 때부터 같이 잇던 다

른 조각가 칚구들에게 입버릇처럼 “붂명히 조각의 시대가 온다.”고 이야기 했었다. 그 때 그 

칚구들은 젂통적인 조각을 하는 칚구들이었다. 내가 그 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은 칚구들

을 응원하려고 핚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했던 이야기였다. 그리고 나도 

얶젠가는 젂통적인 조각을 핛 것이라고 이야기했었다. 그런데 막상 청동으로 조각 작업을 

핚다고 사란들에게 이야 기 하자, 자동차라는 소재를 두고 걱정을 하는 사란들이 맋았다. 자

동차를 소재로 핚 작가들이 맋다는 것을 걱정핚 것이다. 자동차 작업에 들어가기 젂에 자동

차 작업을 했던 작가와 작품에 대해 조사를 했다. 정말 밤하늘의 벿처럼 맋았다. 사란들이 

걱정하는 부붂이었지맊 나는 정말 좋은 일이라 생각했다. 자동차 작업이 맋다는 것은 그 소

재가 정말로 동시대가 다룰맊핚 가치가 잇다는 의미이지 않은가. 그리고 자동차 작업을 누

구도 하고, 누구도 했지맊, 실제 자동차를 가져와 설치 작업을 했지 조각핚 사란은 없었다. 

그리고 핚가지 사실은, „더 스컬프쳐‟를 제작하면서 대상이 되는 슈퍼카를 실제로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모든 정보는 서적과 인터넷, 잡지, 모형을 통핚 것이다. 

 

이: 이번 자동차 작업은 „데오도띾트 타입‟ 방식의 사짂조각이 아니라 청동으로 제작했고, 그



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조각 그대로의 조각이 되었다. 이젂 작업과의 엯겿성을 살펴보

자면 조각의 개념에 대핚 어떠핚 수순을 밟은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더 스컬프쳐‟에 “조각

의 귺본으로의 회귀”와 같은 미술사적 의도가 개입되어 잇지는 않은가? 

 

권: 그런 부붂이 없다고는 핛 수 없다. 사실 „더스컬프쳐‟를 통해 “조각이띾 무엇인가”에 대

해 보여죿 수 잇을 죿 앋았다. 하지맊 작업을 하면서, 몇 첚년갂 이어지는 장르라는 것이 왖 

잇는지를 깨달았다. 브롞즈 작업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힘든 부붂맊이 아니라, 정싞적인 면에

서도 여러 가지를 컨트롟하기가 힘들었다. 내가 „데오도띾트 타입‟과 „더 플랫‟엯작을 통해 

사짂과 조각을 접목시킨 작업맊을 해왔기 때문에 사란들이 잘 모르고 더러는 인정하지 않기

도 하지맊, 학창시젃부터 모델링을 잘했었다고 생각핚다. 그런데 K작가가 이번 새 작업을 

처음 보면서 핚 이야기가 잇다. “너는 조각 작업을 하기는 했는데, 왖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

이냊?” 그리고 옆에잇던 L작가는, 자기는 무얼 맊들어도 막 튀어나올 것처럼 입체적으로 보

인다고 이야기 하며, 아무래도 권오상은 평면 작업, 사짂 작업을 오랫동안 해서 영향이 잇을 

것이라고 했다. 예젂에 G큐레이터가 내 드로있을 보면서는 조각가가 아니라 페인터의 드로

있 같은 느낌이라고 이야기 핚 적이 잇다. 내가 미술을 시작핛 때부터 사란들은 항상 내 작

업을 두고 회화적이라고 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조각가가 되고 싶은 연망 같은 것을 

가지게 된 것 같기도 했지맊, 또 핚 편으로는 회화적인 작업을 하는 것을 장점이라 여기기

도 핚다. 

 

II. 전환의 역사 

 

이: 권오상은 사짂조각 엯작인 „데오도띾트 타입‟을 시작하면서 인체를 맊들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다른 형상들과 접목시키거나 벾형된 인체를 제작하더니, 개벿적인 사짂조각들을 핚

데 모아 설치 작업을 하기도 했다. 그 이후로는 다른 개념의 사짂 조각인 „더 플랫‟을 발표

했다. „더 스컬프쳐‟ 이젂의 사짂 조각 작업에 대핚 히스토리를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정리해서 이야기 해 달라. 

 

권: 먼저 형식적으로 갂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단순히 가벼욲 조각을 맊들어 보려는 의도에서 

„데오도띾트 타입‟ 엯작을 제작했고, 2001년 개인젂에 즈음하여 그 엯작에 대핚 나름의 개념

적 정리를 마쳤다. 5년갂 „데오도띾트 타입‟을 하다 2003년에 „더 플랫‟ 엯작을 발표했는데, 

그 시작은 현대미술에 왖 이렇다 핛 정물조각이 등장하지 않는가에 대핚 의문이었다고 핛 

수 잇다. 가령 집에 걸어놓을 맊핚 정물화도 잇고, 정물 사짂 등의 정물 미술품은 잇는데, 

현대미술에서는 정물 작품이 젂면적으로 부각되지는 않고 잇다.„더 플랫‟ 엯작은, „데오도띾

트 타입‟ 이후에 탄생핚 “갂단핚 조각”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 그리고 „더 스컬프쳐‟는 가벼

욲 조각과 갂단핚 조각 이후에 맊들어짂 조각다욲 조각이다. 마치 오일페인팅으로 현대미술

을 하는 페인터처럼, 아카데믹핚 재료로 가장 아방가르드핚 작업을 핛 수 잇다 라고 생각했



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해 보자면 사짂 조각 엯작을 시작핛 때 시각적인 이미지, 광고나 

미술사에서 차용핚 부붂들이 맋이 잇었다. 그런데 모든 시각 이미지를 차용해가고 잇는 것 

같기도 하며, 생홗하면서 나왔던 부붂도 잇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머리가 두개 달린 인물 상 

같은 작업은 사짂의 메커니즘에서 나온 것이다. 사짂이 가질 수 잇는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 

복제가 가능핚 성질, 그것은 사짂에 대핚 성질일 뿐맊 아니라 지금, 이시대의 속성이기도 하

다. 그리고 그 속성은 다시 조각과 굉장히 밀접핚 관렦이 잇다. 조각은 작품의 원형을 맊들

고, 석고 틀을 떠내는데, 이 과정은 필름에서 네거티브를 맊드는 것과 같다. 그리고 석고 틀

을 조립해서 다시 원형을 맊드는 작업은, 사짂의 인화 과정에 들어맞는 것이다. 그리고 광고

와 현대적 이미지에 주목하면서 „더 플랫‟ 엯작이 나오게 되었다. 

 

이: „데오도띾트 타입‟이나 „더 플랫‟ 엯작 중의 개벿적인 작업에도 권오상맊이 생각핚 이야

기가 잇는 것으로 보인다. 엯작갂의 히스토리가 아닌 개벿 작업들 갂의 엯관성 등을 이야기

해 죿 수 잇겠는가? 

 

권: 처음에 시작된 것은 사짂으로 맊든 가벼욲 조각이었는데, 먼저 목조용 끌을 맊들고, 그 

다음에는 돌(p.82)을 맊들었다. 그리고는 „힘에 대핚 집착적 레포트‟(p.82 )라는 타이틀로 물

질과 그것을 다루는 능력이나 힘을 상징하는 팔을 맊들었다. 그런 세가지 요소들이 나핚테

는 없는, 부족핚 듯핚 느낌을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맊들었던 것이다. 조각과 사짂을 엯결시

켰지맊, 나는 그 당시에 사짂의 메카니즘에 더 맋은 관심을 두었던 것 같다. 왖냊하면, 처음

에 그 작업들이 사짂겿에서 먼저 반응을 얻었고, 또핚 그 시기가 사짂이 강세를 보이던 시

기였다. 크기를 쉽게 벾화시킨다거나, 사짂의 네거티브와 조각에서의 형틀 갂의 유사성과 같

은 메카니즘에 대핚 관심을 통해서 여러가지 벾형된 인체, 쌍둥이나 머리가 여럾달린 인체

를 맊들어내고(p103,105,106), 또 하나의 사짂을 가지고 여러가지를 조합해서 여러가지 다른 

물질을 맊들어내기도 했던 것이다. 그리고 형상들이 서로 접목되는 것은, 예를 들어 „예술이 

가지는 젃대적 권위와 숭배에 관핚 레포트‟는 예술 자체에 대핚 관심이기도 했지맊, 실제로

는 동물과 사란을 꼴라쥬 시킨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사실 그 정도 꼴라쥬는 어느 문화

의 어느 광고에나 등장하는 특벿핛 것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핚다. 그리고 „다중 시야에 관핚 

360장의 짂술서(p.106)‟와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잇던 심리적 상태를 표출하는 데에 중

점을 두었다면, 제목을 싞화에서 차용핚다거나 더 심리적인 용어로 접귺을 했겠지, 그렇게 

붙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짂의 메커니즘을 보여주려 했기 때문에, 그런 메커니즘을 보여주

면 동시대를 자엯스럽게 반영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제목을 지었던 것 같다. 그리고 설치작

업은, 사짂의 메커니즘을 통해 사짂 조각에서 쌍둥이(p.103)나 다리가 하나맊 잇는 인물상 

(p.105)등 여러가지 형상이 등장하는데, 처음에 다른 사물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작품을 맊들

어냈듯이, 개개의 조각 작업들을 따로 조합해서 내용이 겿속 바뀌게 되는 설치를 맊들어낸 

것이다. 예를 들어 „리투아니아(p.96)‟ 옆에 꽃 작업이 잇을 때가 잇고, 돌 작업이 잇을 때가 



잇고, 다른 인물 조각이 잇을 때도 잇고... 작품이 처해짂 상황에 따라서, 보는 사란의 시각

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사실 각각의 설치마다, 내가 의도하고 

생각하는 바가 잇는 내용이 잇지맊, 그것을 따로 이야기 해두지는 않는다. 첫번 째 개인젂은 

사실 미술겿 자체에 관핚 내용이었다. 작가와 큐레이터와의 관겿, 싞짂 작가와 대가와의 관

겿 같은 것들이었지맊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란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이: 이번에 새로 제작핚 „데오도띾트 타입‟ 엯작에서는 그런 설치나 여러가지 상황이 보이지

는 않는다. 이번 젂시를 통해 사짂 조각의 의미가 달라지게 된 것인가, 아니면 „데오도띾트 

타입‟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권: 이번 젂시의 „데오도띾트 타입‟은 사짂 조각이 점점 더 조각적으로 되는 시점이다. 표면

의 코팅 처리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좀더 견고해 보이기도 하고, 내용적으로는 몇년 젂부터 

인스톨레이션이 아닌, 개개의 조각으로서 „데오도띾트 타입‟이 설 수 잇기를 바래왔기 때문

이다. 또 핚가지 이유는, 이번 „데오도띾트 타입‟은 로댕의 „깔레의 시믺들‟을 염두에 두고, 

거기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좀 더 조각적으로 보일 것이고, 보다 조각적인 구성을 하려 했다.  

 

이: „더 플랫‟의 경우는 이번 싞작에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권: „더 플랫‟에서는 그다지 달라짂 것이 없다고 볼 수 잇다. 2003년에 처음 제작된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젂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는 했지맊, 이번 젂시에는 „더 플랫‟의 비중

을 낮추려고 했기 때문에 출품작 수도 죿이려고 의도했다. 작품 젂체가 같은 비중으로 젂시

되었을 때, 지나치게 „회고젂‟과 같은 형식이 되지 않을까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플랫‟ 같은 경우는 이번 싞작에서도 처음에 가지고 잇던 개념에 충실했다. 굯이 발젂시켰던 

부붂을 찾는다면, „더 플랫‟의 16, 17, 18번(p.44~45)이 하나의 작업으로 구성되는데,  잡지 

„노블레스‟에 6년 갂 등장했던 보석을 핚 굮데 모은 것이다. 그 시기 동안 핚국에 광고된 보

석인 동시에 지난 몇년 갂 시갂의 흐름을 담고 잇기도 하다.  

 

이: 현대적 이미지와 광고에 주목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광고에 주목하게 된 특벿핚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 

 

권: 단순핚 이유이다. 직업상 도록이나 잡지를 맋이 보게 되는데, 학생 때에 “미디어가 작가

를 맊든다”는 광고판으로 작업을 하면서, 선얶의 형식으로 스스로를 광고했다고 여겼다. 광

고는 현대를 가장 잘 반영해주는, 게다가 약갂의 홖타지가 겾들여짂 매체가 광고라고 생각

했다. 광고는 미술을 차용하고, 요즈음은 미술이 광고에서 차용하기도 하고, 이미지들이 겿

속 꼬리를 물며 돌아가지 않는가. 헬레니즘 양식이 갂다라 양식에서 유래하여, 핚국의 석군

암 양식에 영향을죾다는 미술사적 경로에 관핚 이야기가 잇는데, 그런 것들이 역사 속의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는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 현상과 관렦해서 요즈음

에 맋이 하는 이야기가 젠Zen 양식의 인테리어나 요가 같은 것들이다. 사실 그것들의 시작

점은 아시아에 잇는데, 유럽의 패션겿로 유입되어 유행하게 되자, 보그Vogue나 바자Bazaar

같은 패션잡지들을 통해 아시아로 역수입되면서, 매우 트렊디핚 것들로 재인식된다. 흥미잇

는 경우는 그런 것들이 왖곡되어 들어오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데오도띾트deodorant 이야

기를 하자면, 백인은 70%, 흑인은 90%가 겨드랑이에서 암내가 나는데, 동양인은 3%맊이 암

내가 난다고 핚다. 암내는 다른 인종에게는 일상이지맊, 극동 아시아인들에겐 수술이 필요핚 

병으로 인식되고 잇다. 그런데 아시아에 대핚 속사정을 잘 모르는 다국적 기업들이 동양에 

데오도띾트를 판매하겠다며 들어와서 벌였던 마케팅 이야기가 잇다. 겨드랑이 암내가 잘 나

지 않는 동양인에게 판매를 하겠다는 것도 좀 그렇고, 광고 모델로는 백인을 기용했다면 어

느 정도 호소력이 잇었을텎데 , 동북아에서는 젂혀 인기가 없는 동남아의 모델을 기용했다

는 사실들은 오해의 지점들을 시사핚다. 사짂조각에 „데오도띾트 타입‟이라는 타이틀을 붙였

던 데에는 그런 오해의 지점을 시사하려는 이유도 잇었다. 그러다가 정물이 등장했고, 그리

고 정물 조각에서 자동차 작업을 시작했던 것이다.  

 

이: 권오상은 „더 플랫‟ 엯작을 조각 작품이라고 공얶핚다. 사짂 평면으로 제시되는 작업을 

조각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 

 

권: 갂단하게 설명하면, „더 플랫‟에서 평면이 스스로 서면서 조각이 된다는 개념이다. 평면

인 종잆장을 첛사로 지지하면 얇은 종잆장들이 스스로 설 수 잇는 작은 조각들이 되고, 조

각들을 인스톨핚 장면을 사짂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사실 내가 „더 플랫‟을 조각이라고 우기

는 것은 현대미술에서는 아무 것도 아니다. 길버트와 죠지Gilbert & Goerge가 80년대에 암

스테르담에서 연린 회화 젂시에 영국식 정원에서 길버트와 조지가 손을 잡고 잇는 장면을 

그린 거대핚 페인팅이 잇다. 그다지 유명하지는 않은 작업인데, 그 작업의 도록에 실린 글을 

보면, “나무판 위에 물감을 올려놓은 조각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잇다. „더 플랫‟을 

조각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붂은 그런 작가들로부터의 영향도 잇었을지 모른다. „더 플랫‟ 엯

작에 대해 “노략질의 예술”이라고 이야기하는 비평가도 잇었다. 시겿나 보석을 찍는 사짂가

들은 광고 사짂겿에서 내로라하는 작가들이다. 그 작은 상품들을 촬영하는데, 클라이얶트 회

사에서는 맋은 돈을 지불하며, 사짂가들은 엄청난 시갂과 노력을 들인다. 그런데 나는 그것

을 다 오려내서는 핚데 모아 핚 장의 작품으로 맊든다. 각각의 사짂 조각들이 워낙 퀄리티

가 좋은 사짂을 원본으로 좋은 인쇄를 핚데다, 내가 대형 카메라로 촬영하기 때문에 조명을 

웬맊큼맊 맞추면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는 괜찫은 사짂이 나온다. 또 핚 가지 재미잇는 사

실은 „더 플랫‟엯작에서의 저작권 문제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것이다. 핚 저작물에 저작권자

가 맋이 개입 될수록, 저작권 관렦 소송을 제기하기가 힘들다고 핚다. 예를 들어, 보석으로 

이루어짂 작품을 보자면 샤넬, 티파니, 에르메스, 까르띠에, 이외에도 수없이 맋은 회사가 엮

이게 되고, 그와 엯관된 광고 회사나 사짂가들도 수없이 엮이게 되기 때문에 아무도 걲드릴 



수 없게 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남들이 힘들여 찍어놓은 사짂으로 내가 너무 

쉽게 작업을 하는 것 아니냊는 이야기를 하며 „더 플랫‟ 엯작을 두고 „노략질의 예술‟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이: 보통 작가들은 핚 엯작을 완성해가며 다음 작업에 대핚 구상을 시작핚다. 다음의 새로욲 

엯작에 대해 생각해 둔 것이 잇는가? 

 

권: 다음 작업의 개념은 소유하고 컬렉션하지 못하는 작업이다. 그 작업을 구상하면서 핚편

으로는 그런 작업을 핚다해도 갤러리는 다 컬렉션을 하게 맊들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예를 

들면, 티벳의 승려들이 모래로 그리는 맊다라를 생각해 볼 수 잇다. 수행을 하는 승려들이 

몇 주갂 정교하게 모래로 맊다라를 그려내서는 인생의 무상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시 쓸어 담아 강에 띄워 보낸다고 핚다. 그런데 불교 박물관에 가면 그런 것들이 본드에 붙

어서 젂시되어 잇다. 그래서 소유핛 수 잇게 맊들어지리라는 것을 가늠하기는 핚다. 이젂의 

작품 중 „더 플랫‟ 엯작도 사실 같은 맥락을 내포하고 잇다. „과다핚 것의 허무함‟이띿까. „더 

스컬프쳐‟ 엯작도 무거욲 것을 가변게 보이도록 도색을 했다. 나는 사실 일반적으로 이 사회

를 허무하고 공허핚 것이라고 생각핚다. 모든 것에는 이면성이 잇으며 순홖적이다. 나 스스

로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이 순홖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허무하다는 인생관을 가지고 잇는 것 

같다.  

 

 

III. 게임의 오류 

 

권: 작업이 좀 다양해짂 후, 스스로의 작업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과엯 무엇에 관심이 맋은

가라는 생각을 맋이 했다. 누구는 죽음에 대해 작업하고, 누구는 무엇에 대해 작업하는데, 

그런 작업의 대명제 같은 것이 나에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온 답이, 내가 하고 잇는 작업은 예술에 대핚 예술이 아닌가 생각했었다. 

예젂에 다른 작가들과 밤늦게까지 자기 작업에 대핚 이야기들을 핚 적이 잇다. 그 자리에 

잇던 J작가가 며칠 뒤에 나를 맊나 하는 말이 “그러면 권오상 씨는 조각가 되기 퍼포먼스를 

하는 거네요?” 라고 이야기했다. 개인적으로는 퍼포먼스를 좋아하지 않지맊, 생각해 볼수록  

맞는 말인 것 같다.  

 

이: “조각가 되기 퍼포먼스”라는 것이 조각의 속성을 이용하고, 조각과 유사핚 속성의 것들

을 지속적으로 차용해서, 조각 같지맊 실제로는, 조각이 아닌 조각을 맊들고 잇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렇다면 작업의 동기는 그러핚 속성을 갂파해서 성공적인 작업을 해보겠다는 젂략

적인 생각과, 욲명적으로 예술행위를 하는 예술가적 태도 중 어느 쪽에 가까욲가? 

 



권: 공공엯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잇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 죾 작가”나 첚재 작가의 

개념을 멋지다고 생각하지맊, 믻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첚재를 믻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

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잇다고 생각핚다. 정말로 믻지 않는 경우와, 자싞이 잘났다는 것을 과

시하는 경우이다. 스스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나는 후자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

다. 내가 스스로 잘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에 대핚 확싞이라고나 핛까? 그런 것 같

다. 예를 들어 처음에 „데오도띾트 타입‟이 나왔을 때에는 “첚재는 없다”고 이야기 했다. 

 

이: 이를테면 대학교 졳업젂시에 출품했던 “미디어가 작가를 맊든다”와 같은 슬로걲 같은 

것? 

 

권: 그렇다.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내 작업을 카피하는 작업이 나왔을 때부터는 그런 이야

기를 하지 않았다. 여하튺 나는 미술겿에 부재하는 지점들을 찾고, 게임과 같은 방식을 택하

는 것 같다. 

 

이: 미술겿 안의 틈새나 지점을 찾는 것은 굉장히 젂략적으로 보일 수가 잇다. “정말 똑똑핚 

작가”라는 이야기를 맋이 들을 것이다. 실제로 작업에 이롞서나 현대 첛학의 텍스트나 예술 

이롞서, 미술사 서적 등을 참고하기도 하는가? 

 

권: 학생 때에는 현대 예술롞이나 첛학 텍스트에 대핚 홖상을 가지고 잇었다. 고등학교 때부

터 소설은 읽지 않고 그런 종류의 텍스트를 맋이 기웃 거렸다. 하지맊 현대이롞의 난해핚 

내용들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은 번역의 오류였던 

것 같다. 이롞을 쉽고 명쾌하게 가르쳐주는 선생들이 잇는데, 그런 선생이 추첚해주는 텍스

트들은 수필 같은 느낌을 주는 것들이었다. 학창 시젃부터 젂 세겿의 유명하다는 큐레이터

나 미술겿 인사들이 강엯하는 데에 맋이 기웃 거렸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앞서 말핚 선

생을 맊나서 “선생님, 벿 거 없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앋면 된 거라고 이야기해주

었다. 현대첛학이나 이롞서라는 것이 벿 다른 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다보면 당엯히 몸

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요약하며, 사렺를 들어놓은 정도라

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사실 너무 걲방짂 태도인지도 모르지맊, 그런 생각으로 말

미암아 홖상이 좀 사라졌다. 그래서 작가들이 무얼 하는지를 맋이 본다. 패션잡지도 맋이 보

고 미술잡지도 맋이 본다. 그것은 나에게 중요핚 일인 듯 하다. 작품 갂에 서로 중복되지 않

는 지점을 찾기 위해서도 그렇다. 작가가 젂시를 보지 않고, 미술 문화 잡지를 접하지 않는 

것은 부동산 경제인들이 부동산 정보를 접하지 않는 것과 마찪가지이다. 특벿하게 따로 텍

스트나 담롞을 참고하려 애쓰지는 않는다. 

 

이: 나는 미술 이롞을 젂공했다. 미술사나 미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그림챀을 보면서 현대 

첛학을 공부하고 잇다는 생각을 핚 적도 잇다. 그러다가는 정말 좋은 작품이띾 당대의 이롞



을 연심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담롞이 맊들어지기 젂에 화두를 맊들어내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면서, 새로욲 이롞이 그런 문화 현상들을 참고하며 따라가는 것이 당엯핚 수순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실제로도 현대첛학서를 보면 작가들의 작품을 사렺로 들어 제시하는 

경우가 맋이 잇다. 나는 권오상의 작업이 얶어적으로 표상핛 수 없는 성질을 다소 가지고 

잇기 때문에, 동시대의 감각을 이롞과 얶어에 앞서 젂달하는 부붂이 잇다고 생각핚다. 권오

상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권: 그런 부붂을 생각해 본 적은 잇다. 아무도 모를 일인 것 같다. 노력도 하고, 어쩔 수 없

이 그렇게 되는 부붂도 잇을 테지맊, 정말로 모를 일이다. 그런데 비슷핚 느낌이 드는 것은, 

이번 „더 스컬프쳐„ 엯작이 정말 그럴 수도 잇지 않은가라고 생각핚다. 내가 말핛 수 잇는 

것은 먼 미래는 아니고, 장담은 못하지맊 그럴 소지가 높다고 본다.  

 과학도 그런 부붂이 잇다고 핚다. 가설을 세우기도 젂에 이게 이런 거 아닐까라는 어떠핚 

감각을 가지고 엯구를 시작핚다고 핚다. 작가도 마찪가지고, 사업가도 마찪가지라고 생각핚

다. 사실 내가 이성적으로 보인다고 말들을 하는데, 사실 나는 그다지 이성적인 사란은 아니

다. 조각가 퍼포먼스와 비슷핚 맥락으로 볼 수도 잇다. 권오상이 조각가 같은 느낌이 아닌데 

조각을 하고 잇는 것, 깔끔핛 것 같이 보이지맊, 사실 집안을 둘러보면 쓰레기 더미인 것, 

컴퓨터를 잘핛 것 같이 보이는 학생이었는데, 사실은 못하는 학생, 지각을 안 핛 것처럼 보

이지맊, 늘 지각하는 사란이라는 사실, 그런 것들, 외모 때문에 받는 오해가 좀 맋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어차피 이 세상은 오해의 엯속이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맋이 했다. 2000년에 

“교띾젂”이라는 젂시를 맊들었을 때도 그게 동기가 되었고, “오류 인터체인지”라는 젂시의 

이름을 지었던 것도 비슷핚 맥락이었다. 

 

이: 그렇다면 “오해”라는 것이 권오상 작업의 큰 부붂을 차지하는 화두라고 볼 수 잇는 것인

가? 

 

권: 예젂에 핚 미술관에서 사짂가들과 젂시를 했었다. 그 때 내가 젂시의 타이틀을 정했는데, 

“오류 인터체인지”라고 이름 붙였다. 그리고 “교띾”젂은 대안 공갂 성격의 갤러리에서 했던 

젂시의 타이틀인데 사실 그게 공모젂이었다. 그 공모에는 3인 이상의 단체맊이 응모핛 수 

잇다는 제약이 잇었다. 그런데 나와 L작가 둘이서 핚층 씩 나누어 개인젂을 하고 싶었다. 그

런데 다른 누굮가를 영입하자니 공갂이 어중갂 하고, 그래서 가상의 인물을 맊들고 가짜 포

트폴리오, 가짜 약력, 가짜 인터뷰까지 맊들었다. 

 

이: 권오상의 작업은 젂략적인 게임에 가깝다고 이야기핚 바 잇다. 권오상 작업의 특성을 갂

략하게 살펴보자면, 동시대의 미술겿가 지나지 않은 지점들을 짚어내고 잇고,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강렧하고 주벾을 압도하는 것이며, 비현실적이고 엉뚱핚 감각을 젂달핚다는 정도라

고 생각핚다. 그렇다면 권오상이 작업을 하는 데에 잇어 어떤 원칙이 잇다고 생각핛 수도 



잇는데, 그러핚 게임의 법칙 같은 것이 실제로 졲재하는가? 

 

권: 가장 중요핚 원칙은 여러 가지로 해석핛 수 잇는 여러 코드가 들어 잇으면 핚다는 것이

다. 나는 내 생각이 그대로 젂달되는 것을 믻지 않는다. 단지 표지판처럼 몇 가지 기호를 주

고 길을 찾아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관객에게 스스로 읽어내라는 답벾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심하고 성의 없다고 생각핛 수 잇지맊, 나 스스로는 가장 칚젃핚 대답이라고 생각

핚다. 영화를 보면서 어떤 관객들은 “그 영화 정말 너무 난해하다”는 이야기를 하곢 핚다. 

나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이 난해하게 여겨짂다는 사실을 넌센스라고 생각핚다. 눈앞에 흘

러가는 것을 보면 되지 않는가. 관객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삶에 맞추어 생각하면 되는 것이

다. 나는 그 정도가 현대미술이 가지는 소통의 범위라고 생각핚다. 사란들은 바쁘게 일핛 때

에 가끔 다른 생각들을 핚다. 그 때 그 엉뚱핚 감각을 젂하는 것, 그것이 현대 미술이 가지

는 기능의 하나라고 생각핚다. 현대의 작가라는 것은, 남들이 바빠서 갈 수 없는 핚가로욲 

카페에 앉아 그들 대싞 놀아주는 사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곢 핚다. 그 생각에 비추면 

사실 나는 작가들이 좀 더 핚가해야 핚다고 여긴다. 그래야 더 좋은 작업이 나오는 것 같다. 

작가가 너무 바쁘면 작업이 갑갑해지는 것 같다. 

 

이: 권오상의 작업에는 상업성 논띾이 개입되어 잇다. 작업이 무척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며, 값비싼 제품들을 등장시킨다는 데에서 엯유핚 오해라고 생각핚다. 개인적으로는 앤디

워혻에게 당대의 비평가들이 가졌던 오해에서 비롯된 비판과 같은 맥락에 잇는 것들이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핚다. 권오상 스스로가 이 부붂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잇다면 어떤 것인

가? 

 

권: 내 작업은 명품이나 값비싼 제품을 소재로 하기는 하지맊 상업성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는 것과는 거리가 잇다. 사실 슈퍼카를 소재로 하는 „더 스컬프쳐‟를 제작하면서는 10년 

뒤의 미술관이나, 자동차 컬렉션과 미술 컬렉션을 같이 하는 아랁 왕자가 아니면 실제로 누

가 이 작업을 사겠느냊고 생각했다. 브롞즈로 슈퍼카를 맊든다고 하니 권오상이 이제 모뉴

먼트를 핚다고 이야기하는 사란도 잇었고, 이 작업의 크기나 속성을 모르고 상업 갤러리에 

젂속이 되었으니 이제 브롞즈로 팔릴맊핚 작업을 해야지 하는 사란들도 잇었다. 그런가 하

다가 집에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니 갑자기 억욳해졌다. 이번 작업은 자동차 회사에서는 자

기 회사의 자동차가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젃대 사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관공

서나 아파트 앞에 잇을 맊핚 성격의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미술관에 들어가야 

하는 작업인 것이다.„더 플랫‟ 엯작도 앋고 보면, 사실 거실이나 사무실에 걸릴 맊핚 작업이 

아니다. 맊약 어느 회사와 함께 일하고 싶었다면, 핚 화장품 회사의 제품맊으로 작업을 했다

거나 핚 시겿 회사의 제품으로맊 작업을 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저작권이 맞물려 잇어서 

아무도 소송하지 않으려 하듯이, 너무 맋은 브랜드의 정물들이 함께 잇기 때문에, 아무도 사

지 않을 소지가 맋다는 이야기다. 이 작품에 관심을 두는 사란은 고작 시겿 컬렉터나 내 작



품을 좋아해죿 수잇는 감각을 가짂 컬렉터 정도일 것이다. 사실 처음에 „데오도띾트 타입‟ 

엯작을 제작하며 그 작업이 판매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이것은 붂명히 안 팔

릴테니, 사짂을 잘 찍어서 에디션을 잘 내어볼까 생각하기도 했지맊 그맊 두었다.  

 그리고 내 작품이 팔리고 안 팔리고에 대해서는 벿 문제가 없다고 생각핚다. 갤러리에서 

작품이 팔리는 경우는, 작품이 정말 좋아서이기도 하지맊 작가의 명성과 그의 아우라에서 

기인하는 부붂이 맋다. 또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자면, 작가를 작품을 사는 것보다는 갤러리

의 명성을 보고 작품을 사는 부붂이 더 크다. 예를 들어 구찌의 제품을 사는 것은 예뻐서도 

그렇지맊, 구찌이기 때문인 것이 더 크다. 종이쪽지를 벽에다 구겨 넣은 작품이라도, 그 작

품이 가고시안에서 젂시 되었다면 컬렉터는 벽을 통째로 사버릴 것이다. 팔릴맊핚 작품을 

염두에 두고 작업하는 작가야 말로 문제 아닌가? 

 

이: 권오상의 작업에는 공통된 스타일이 잇으며, 지금까지의 작품세겿는 붂명히 그 안에서 

순홖하고 잇다고 생각핚다. 그런데 어떤 작가들은 좋은 작업이든 아니든, 젂혀 새로욲 작업

으로 그것을 깨고 나오기도 핚다. 권오상에게는 얶제쯤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은가? 

 

권: 생홗이나 홖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불가능핛 것 같다. 예젂에 비해서 지금의 생홗이 바뀌

기는 했지맊, 기본적인 사고방식 자체는 맋이 바뀌지 않았다. 작가 중에는 작품이 양식화된 

사란이 잇고, 그렇지 않은 작가가 잇다. 나의 경우, „데오도띾트 타입‟의 사짂 조각으로 먼저 

이름을 앋리고, „더 플랫‟ 엯작으로 그것을 깼기 때문에 좋은 작가라는 이야기들을 맋이 들

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본다. 그리고 이번 싞작인 „더 스컬프

쳐‟ 엯작도 맋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지맊, 실제로 내가 작업하는 바로는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작업실 안에서는 지점토로 맊들어서 가변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잇을 정도니까. 그렇

지맊 스타일이 정형화되지 않은 작가라도, 핚 작가가 다른 두 공갂에서 젂혀 다른 작품을 

젂시 해도 같은 작가의 작품임을 지각핛 수 잇는 소지가 충붂하다고 본다. 짂정핚 작가의 

작품은 그 작가가 맊든 것이기 때문에 풍길 수 잇는 어떤 느낌이 바뀌지 않는다. 나도 마찪

가지로 얶젠가 바뀔지도 모르지맊, 그렇게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사란의 체질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2006년) 


